
한국배구연맹(KOVO)이 2019-

2020 V리그를 조기 종료키로 했다.

순위는 남자부 7개, 여자부 6개 팀

이 같은 수의 경기를 치른 5라운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했다.

2005년 출범한 V리그가 정규리그를

조기 종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KOVO는 23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 회의실에서 남녀 프로

배구 13개 구단 단장(1개 구단은 단장

대행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

사회를 열고 리그 종료와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나흘 전인 19일에도 KOVO

는 이사회를 열었지만, 리그 종료와 재

개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3일 조원태 KOVO 총재는 오늘은

결론을 내리자 라고 요청했고, 각 구단

단장도 동의했다. 격론 끝에 코로나19

위협으로 리그를 재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회적 분위기도 리그 종료 로 기

울었다. 실내 스포츠인 배구도 사회

적 거리 두기 를 권고받는 종목이다.

일단 4월 5일 전에 경기를 치르는

건 부담스럽다. 체육관 대관 문제,

다음 시즌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14

일을 시즌 종료일로 정한 KOVO에

운신의 폭은 좁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도 20

일 2019-2020시즌 여자프로농구의

시즌 조기 종료 를 결정한 것도

KOVO 이사회의 참고 자료가 됐다.

2019-2020시즌 순위는 5라운드

종료 시점 으로 정했다.

V리그는 6라운드까지 펼치지만,

이번 시즌에는 팀마다 많게는 3경기,

적게는 1경기만 6라운드를 치렀다.

KOVO 이사회는 같은 경기 수

가 순위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판단했다. 5라운드 종료할 때의

순위는 리그 중단을 결정한 3월 3일

까지의 성적과 같았다.

남자부는 5라운드까지 승점 64

(23승 7패)를 쌓은 우리카드가 대한

항공(승점 62, 22승 8패)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여자부 1위는 5라운드 기준 승점

52(19승 6패)를 얻은 현대건설이었

다. 현대건설은 GS칼텍스(승점 51,

17승 8패)를 2위로 밀어냈다.연합뉴스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던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 외국인

선수들은 입국 일정을 확정했다.

삼성은 23일 벤 라이블리, 데이비

드 뷰캐넌, 타일러 살라디노 등 3명

이 24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고 밝혔다.

외국인 선수 3명은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구단 버스를 타고 대구로

이동해 25일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

나19 관련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삼성 선수단

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한다.

삼성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다가 이달 8일에 귀국

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3명은 미

국으로 떠나 개인 훈련을 했다.

애초 삼성은 2020 KBO리그 개막

일이 정해지면 2주 전에 외국인 선수

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

나 개막일 확정이 늦춰지고, 미국에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선수들을 조

금 빨리 한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한화도 23일 외국인 선수 입국 일

정을 확정했다. 제러드 호잉과 채드

벨은 시카고에서 출발해 25일에 입국

하고, 워윅 서폴드는 태국 방콕을 경

유해 26일 오전에 한국으로 들어온다.

한화 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여

행객의 입국과 환승 등에 제약사항

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편을 조정해

입국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KBO리그는 아직 정규시즌 개막

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3월이 끝나기 전에 10개 구

단 외국인 선수 모두 입국할 전망이다.

두산 베어스, NC 다이노스, 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 외국인 선

수들은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국내

선수들과 함께 입국했다.

SK 와이번스도 아내의 출산을 지

켜본 제이미 로맥만이 16일에 따로

입국했고, 다른 두 선수는 국내 선수

들과 함께 이동했다.

삼성, 한화, LG 트윈스, 키움 히어

로즈, kt wiz 등 5개 구단은 코로나

19 확산 위험을 피해 외국인 선수의

미국, 멕시코 개인 훈련을 허락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지고, 각 구단이 자체 청백

전 등 훈련에 속도를 내면서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을 잡았다.

LG 타일러 윌슨은 22일에 입국했

고, 로베르토 라모스는 23일, 케이시

켈리는 25일에 입국한다.

kt 외국인 선수 3명도 23일에 입국

하고, 키움도 27일에 외국인 선수 3명

모두 한국땅을 밟을 예정이다.연합뉴스

송영직(사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역도연맹 초대회장이 대한장애인역도

연맹 제9대 회장에 당선됐다.

23일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

면 송 회장은 지난달 28일 대전에서

치러진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제9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신

임 회장 자리에 올랐다.

앞서 송 회장은 정견문 발표에서

신인선수 발굴을 위

해 학생부 대회를 신

설하고 스탠딩부 국

제대회 개최에 노력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시 도지부

의 탕평 인사로 균형과 전문성을 갖

춘 연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송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시 도

지부와 소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역도연맹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힘

쓰겠다 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올해 7월 열릴 예정이던 2020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이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1년 후인 2021

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로는 처음으로 2020년 도쿄하계올

림픽 패럴림픽에 불참하겠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올림픽위원회(COC)와 패

럴림픽위원회(CPC)는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세계보건기구(WHO)에 도

쿄올림픽 패럴림픽 1년 연기를 긴급

하게 요청한다 며 올림픽 연기에 따

른 일정 재조정 등 IOC가 모든 복잡

한 사항을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전폭

적으로 돕겠다 고 성명에서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OC는 올

림픽 연기에 내재한 복잡한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선수와 세계인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

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

에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발표에 이어 호주올림픽

위원회도 자국 선수들에게 2021년

여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해

야 한다 고 밝혔다.

캐나다처럼 사실상 연기를 요청하

며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호주올림픽위원회는 올해 7월에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 수 없다는 사

실이 명백해졌다 며 선수들에게 아예

내년 여름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달했다. 호주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나라 안팎의 급변하는

환경에선 올림픽에 내보낼 호주 선수

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라며 만장일치

로 의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세계육상연맹은 현재 코로나19가

강타한 유럽과 미국 지역 선수들의

훈련 부족 등을 명분 삼아 IOC에

올해 7월 도쿄올림픽은 실현 불가

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며 IF

(종목별 국제연맹)로는 처음으로 올

림픽 연기를 요청했다.

노르웨이올림픽위원회는 21일 코

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 때까

지 도쿄올림픽 개최를 미루자는 의견

을 담은 공문을 IOC에 발송했다.

브라질올림픽위원회도 같은 날 도

쿄올림픽 1년 연기를 주장했고, 슬로

베니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콜롬

비아올림픽위원장도 선수들의 건강

과 안전 우려, 공평한 출전 기회 박

탈 등을 이유로 올림픽 연기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미국육상협회와 수영연맹, 영국육

상연맹 등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

이 걸린 육상과 수영 강국의 종목 단

체도 지금 이 상태로는 선수들이 올림

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없다며

IOC에 올림픽 연기를 요구했다.

도쿄조직위와 IOC는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 시점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강구할 예정이나

선수들과 NOC, IF의 시선은 2021년

개최로 향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9

도쿄올림픽 사실상 1년 후 개최 유력

도루는 이렇게 하는거야 23일 오후 광주 북구에 위치한 기아 팸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자체 홍백전이 열렸다. 홍팀 1회 초 2사 2루에서 4번 황대인 타석 때 황윤호가 과

감하게 3루 도루를 시도해 백팀 장영석의 태그에 앞서 세이프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배구연맹(KOVO) 임시 이사회에서 조

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와 각 구단 단장이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